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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콘텐츠와 세상을, 콘텐츠의 가치를 잇─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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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다큐멘터리감독지원사업

‘첫 단추 프로젝트’1기 김혜이 감독,

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대상 수상

- 방송콘텐츠진흥재단 주최·공영홈쇼핑 후원 ‘첫 단추 프로젝트’ 1기 청년 감독
- 정신요양시설 여성의 자립 과정 담은 <낮에 뜬 달>로 한국경쟁 장편 부문 대상

▲ 다큐멘터리 <낮에 뜬 달> 포스터

 방송콘텐츠진흥재단이 주최하고 공영홈쇼핑이 후원하는 청년다큐멘터리
감독지원사업 ‘첫 단추 프로젝트’ 1기 김혜이 감독이 다큐멘터리 <낮에 
뜬 달>로 2026년 제18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한국경쟁 장편 부
문 대상을 수상했다. 상금은 1천만 원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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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낮에 뜬 달>은 접근 가능성 면에서는 북극이나 심해보다 더 어려운 
곳인 정신요양원 내부를 담고 있다. 여성 정신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어
서 주인공은 여성들이다. 자신을 바리스타라 소개하는 은주 씨, 시 쓰는 
인숙 씨, 혼자 살고 싶어서 시설 나갈 날을 기다리는 한나 씨 등의 주요 
등장인물들은 자기소개부터 언제부터 요양원에 살게 되었는지 솔직하게 
대답한다.

  은주 씨는 마흔셋에 처음 요양원 밖으로 나와 자립에 나선다. 그 과정
에서 배척과 차별, 고립 속에서 다시 시설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과 마주
하는 은주의 모습을 통해 자립의 의미와 요양원 시설 밖 삶의 현실을 섬
세하게 조명한 작품이다.

 제18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한국경쟁 장편 부문에 오른 9편의 
작품 가운데 김혜이 감독의 <낮에 뜬 달>과 박소현 감독의 <수국> 등 2
편이 ‘첫 단추 프로젝트’ 제작지원작으로 지원작들의 경쟁 부문 진출과 
대상 수상은 청년 감독과 작품을 발굴해 온 ‘첫 단추 프로젝트’ 만의 성
과와 경쟁력을 보여준다.

 올해로 6회째를 맞은 방송콘텐츠진흥재단의 ‘첫 단추 프로젝트’는 가능
성과 역량을 갖춘 청년 다큐멘터리 감독의 기획안을 발굴해 트레일러 제
작을 지원하는 사업이다. 제작지원비와 함께 전문 다큐멘터리 감독의 개
별 멘토링과 역량 강화 Docs 워크숍을 운영하며, 청년 감독들이 자신만
의 시선으로 사회와 시대를 기록하고 지속 가능한 창작 기반을 마련하도
록 돕는다. 나아가 이를 발판으로 작품을 완성하고 국내외 영화제 출품
과 상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.

 재단 강순태 이사장은 “이번 수상은 김혜이 감독이 오랜 시간 피사체와 
진솔하게 관계를 맺으며 완성한 작품의 가치를 인정받은 뜻깊은 성과”라
며 “앞으로도 청년 다큐멘터리 감독들이 자신만의 시선과 목소리로 창작 
여정의 첫 단추를 잘 꿸 수 있도록, 그 시작과 성장을 함께 하는 든든한 
동반자가 되겠다”고 말했다.  끝.


